
연재기획 !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V J

노년의 성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 이 건강한 성의 밑바탕

레드리본은 보다 현실적인 에이즈 예밯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2（X）2년 한해를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여 기획을 연재한다.

임필빈

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 

과 의사. 성에세이〈아 

니 여자가 어디 처녀가: 

동아일보사〉저자

중학교 동창 소영（가명）이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다. "필빈아, 우리 아버지가 너보고 섹스할 

때 쓰는 젤리 빨리 보내라고 나한테 매일 성화 

셔. 너 젤리 보내준다는게 벌써 몇 달 전이니 ？'

"아! 미안.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길 

래. 그냥 알아서 구입하셨나 했지. 내가 요즘 

통 바빠서 니네 집에 갈 시간이 없었어 어쩜 

너의 아버지는 칠순이 되어서도 그렇게 왕성 

한 성생활을 하시냐 소영아 니네 아버지 반만 

닮아라. 그리고 이번 주말에 꼭 가지고 갈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라.”

소영이로 말하자면 결혼한 지 5년째이긴 하 

지만 남편과의 성관계에 관해서는 초보나 다 

름없는 무늬만 5년차인 주부이다. 일방적으로 

삽입해서 바로 5분내에 성관계를 끝내는 남편 

때문에 항상 성교통에 시달려왔던 소영이는 

결혼 3년동안 줄곧 격달에 한번꼴로 성관계를 

갖는 정도로 성관계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다 결국 아기를 낳겠다는 일념하나로 

우여곡절 끝에 임신에 성공한 소영이는 작년 

봄에 자기 국화빵인 딸을 낳게 되었고 드디어 

올 봄에 딸의 돌잔치를 열게 된 것이다. 돌잔치 

에 초대받아 갔다가 그 곳에서 소영이 아버지 

를 만났고 아버지는 날 보자마자 즉석 에서 비. 

뇨기과 상담을 요청하셨다.

"필빈아. 나랑 상담 좀 하자. 내가 요즘에도 

이틀에 한 번씩은 소영이 엄마랑 관계를 갖는 

단다. 그런데 요즘에 소영이 엄마가 밑（질）에 

서 물（윤활액）이 안나와서 맨날 아프다고 하고 

잘 안되거든. 난 2~3일에 한번씩 사정을 안하 

면 몸이 찌뿌두둥해서 말이지. 필빈아! 뭐 좋 

은 방법 없을까?'

，，발기는 잘되시나요?，

“뭐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지. 저번에 네 

가 준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는 확실히 더 잘되 

긴하더구나. 하지만 난 아직 약의 힘을 빌려서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도 잘 되는 편이니깐.”

불과 10 여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성관계를 

하셨다던 소영이 아버지, 칠순의 나이에도 왕 

성한 성생활을 하시는 소영이 부모님께 경이 

감 마저 들었다.

몇 해 전까지도 계속 수영으로 몸 관리를 하 

시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소영이 아버지야말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폐경이 되셔서 여성호르 

몬이 부족해지니깐 성관계 할 때 질 윤활액이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호르몬 요법은 골다공 

증 예방도 되니깐요. 호르몬 요법을 받아보시 

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32 대한에이즈예방협회



it 소영이 아버지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욱 활동적 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수용성 젤리를 드릴 테니 성관 

계시에 사용하세요 젤리가 윤활역할을 해서 

삽입 시에 어머니가 훨씬 덜 아파하실 꺼에 

요.”

，，그걸 어디서 구할수 있니?，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것은 용량이 작은 것이니 제가 다음에 올 때 수 

용성 젤리 한 박스 갖房 드릴께요 두고 두고 쓰 

세요.” 나의 이런 약속을 철썩 같이 믿으셨던 

소영이 아버지께서 약국에서 구입하시기가 쑥 

스러우셨는지 계속 내가 들고 오기만을 바라 

시면서 소영이를 들들 볶고 계셨던 것이다.

요즘 서울 종로에 탑골공원에 가면 박카스 

아줌마 （노인들에게 박카스를 접대하면서 윤 

락행위를 하는 아줌마）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윤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 

스에서 접한 적이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노인들도 엄연한 

성의 주체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소영이 아버지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욱 활동적이고 건 

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의 경우 사춘기 이후 남성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면서50대로 접어들면서 남성호 

르몬저하로 인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들도 남성호르 

몬 보충 요법을 통해서 다시 젊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젊어서부터 긍정적인 사 

고방식, 적절한 식이요법,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 

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이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 

다. 또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비아그라와 같은 약의 도움을 받는다 

든지 질윤활액이 부족하여서 성교통이 있을 

때 수용성 젤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서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노년의 성을 소재로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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